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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2020년 하반기 주목할만한 신차

더 웅장해진 전면부가 시선을 사로잡는 4세대 싼타페 부분변경 모델,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스포티한 외관이 돋보이는 BMW 뉴 5시리즈 7세대 부분 변경 모델, 포르쉐가 만든 고성능 전기차 타이칸, 뛰
어난 실용성을 갖춘 르노의 소형 전기차 조에(왼쪽부터 시계방향). 사진제공｜현대차·BMW코리아·포르쉐·르노삼성

확달라진싼타페·투싼…‘SUV 강세’ 잇는다

20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G
V80, 7세대 아반떼, 4세대 쏘렌토 등 매
력적인 신차를 줄줄이 공개한 현대·기
아차와 매력적인 크로스오버 모델인 X
M3를 내놓은 르노삼성이 주도했다. 하
지만 하반기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던
수입차 브랜드의 볼륨 모델들의 대반격
이 예고되어 있다. 치열한 공방전을 펼
치게 될 하반기 주요 국산 및 수입 신차
를 살펴봤다.

뀫현대·기아차, SUV·RV 신차로 상승세 이어간다
하반기 국산차 최대 기대작은 제네시

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V70이다.
올해 초 출시한 플래그십 SUV인 GV80
이 수입 프리미엄 SUV를 뛰어넘었다는
평가 속에 쾌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
기 때문에 GV70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
아진 상태다.

GV70은 BMW와 벤츠를 꺾고 미국 유
명 자동차 잡지 모터트렌드 선정 2019 올
해의 차에 오른 G70과 동일한 파워 트레
인(2.2 디젤, 2.5 터보, 3.5 터보 엔진 등)
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경쟁
상대는 BMW X3, 볼보 XC60 등 수입차
시장에서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 C세그
먼트 차량들이다. GV70이 이들을 압도
하는 디자인과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
갖춘다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
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승세를 계속 이
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.

다음달 출시를 앞둔 현대차 4세대 싼
타페 부분변경 모델도 하반기 국산 SUV
시장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 중요한 볼
륨 모델이다. 부분변경이라고는 하지만
완전히 새로운 플랫폼(차체 골격)과 파
워트레인이 적용된 신차라고 봐도 무방
할 정도다. 2.2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되
고 연말쯤 2.5 터보 가솔린 모델이 출시
될 예정이다.

5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오는
준중형 SUV인 신형 투싼도 다크호스다.
2019 LA 오토쇼를 통해 공개된 콘셉트
카 비전 T를 통해 신형 투싼의 모습을 유
추해볼 수 있는데, 미래지향적이면서도
파격적인 디자인이 신형 투싼에 대한 소

비자들의 궁금증과 기대를 높여주고 있
다. 출시는 8월 예정이다. 이밖에 기아차
신형 카니발과 신형 스포티지도 하반기
출시 예정인 강력한 경쟁자들이다.

뀫BMW 5시리즈·아우디 A4…르노 소형 전기차 조에도 기대작
하반기수입신차의포문은BMW가열

었다. BMW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브랜
드 사상 최초로 인천 영종도 BMW 드라
이빙 센터에서 BMW 뉴 5시리즈 월드프
리미어(전 세계 최초 공개) 행사를 열고
메르세데스-벤츠에 빼앗긴 국내 수입차
시장 1위 탈환의 의지를 보였다.

뉴 5시리즈는 7세대 모델의 부분변경
모델인데 184마력부터 340마력에 이르
기까지 다양한 출력을 발휘하는 3가지
가솔린 엔진 및 3가지 디젤 엔진을 선택
지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
만족시킬 준비를 마쳤다. 더욱 스포티하
고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디자인도
매력 요소다. 특히 BMW 뉴 5시리즈에
탑재된 모든 엔진에는 48볼트 마일드 하
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성능과 연비
를 더욱 끌어올렸으며, 성능이 향상된 조
향 및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추가해 안
전성을 강화했다.

아우디는5세대부분변경모델인 ‘더뉴
아우디 A4’를 3일 공개할 예정이다. 아
우디 특유의 세련되면서도 군더더기 없
이 깔끔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더 날
렵하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으로 거듭
났다. 인텔리전스 기술들도 대거 신규 적
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매력적인 수입 전기차들도 대거 출시
를 앞두고 있다. 르노삼성은 8월 이후 실
용성을 앞세운 소형 전기차 ‘조에(Zoe)’
를 출시할 예정이다. 유럽 기준 1회 충전
주행가능거리는 395km로 경쟁력은 충
분하다. 가격만 합리적으로 책정된다면
현재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소
형 SUV 전기차와겨뤄볼만하다.

포르쉐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‘타이
칸’을 출시할 예정이다. 타이칸 터보 S
모델은 최대 761마력(761PS, 560kW)의
오버부스트 출력을 통해 정지상태에서
100km/h까지 가속하는데 단 2.8초가 걸
리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한다. 주행
가능거리도 412km에 이른다.

또한 푸조에서는 푸조 ‘e-208’과 ‘e-
2008’ 전기차를, DS 브랜드에서는 ‘DS
3 크로스백 E-텐스’ 등의 전기차를 하반
기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
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싼타페 부분 변경·투싼 완전 변경
제네시스 GV70 글로벌시장공략
BMW 5시리즈·아우디 A4도반격
르노 ‘조에’ 소형전기차다크호스

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어
떻게 재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환경 이슈로 떠오르는
가운데 현대차그룹과 글로벌 태양광 선도기업 한화큐셀
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반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
장치(Energy Storage System, 이하 ESS) 공동 개발에
나서 주목받고 있다.

현대차그룹과 한화큐셀은 29일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
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한 신사업 협력을 골자로
하는 ‘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’을 위한
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

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반 가정용·전력용 ESS 제품
공동 개발,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 내 태양광 발전소를
활용한 실증 전개, 양사 보유 고객 및 인프라를 활용한
시범 판매 및 태양광 연계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공동 발
굴 및 수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.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를
활용한 ESS는 높은 가격이 걸림돌인데, 현대차그룹과
한화큐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ESS는 전기차 배터리를
재사용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대폭 낮춰 ESS를 대규모
로 보급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.

지영조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장 사장은 “이번 협
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최소
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을 활성화 하고,
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최대화함으로써 전기차의 친환
경 가치 사슬을 완성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원성열 기자

손 잡은 현대차그룹-한화큐셀
전기차 태양광 연계 ESS 개발

<에너지 저장 장치>

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
레고 그룹과 제휴해 람보
르기니 최초의 하이브리
드 슈퍼카 ‘시안 FKP 37’
을 1:8 스케일의 레고 모
델로 구현한 ‘레고 테크닉

람보르기니 시안 FKP 37’(사진)을 전 세계 3696개 한정
으로 출시한다. V12엔진, 리어 스포일러, 서스펜션과 람
보르기니 배지가 장착된 휠의조향까지 모두 사실적으로
재현됐다. 실제 작동하는 패들 기어시프트가 달린 8단
변속기, V12 엔진과 실제 움직이는 피스톤, 4륜 구동 장
치 등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한다. 원성열 기자

람보르기니 ‘시안 FKP 37’ 레고 한정 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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